
<2021년 2월 16일 화요일 새벽, 주 말씀>

1. 주를 믿어야 산다. 이 같은 믿음, 백부장 같은 믿음이다.

2. 성경 본문 말씀에 나온 백부장, 중풍병자, 예수님 이 세 사람을 

꼭 먼저 알고, 오늘 새벽 말씀과 주일 말씀한 것을 더욱 명심하고 

잘 기억하며 들어야 된다.

3. 성경 31,062절 가운데 하나님과 성령님께서 금주에 <이 본문 말

씀을 주신 이유>를 알아야 된다. 우리에게 합당하기 때문에 주는 

것이다. 금주에 꼭 깨우쳐 줘야 되고, 꼭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

에 주는 것이다.

4. <선포된 말씀>은 일주일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계속 필요하다.

5.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옛날에 이렇게 역사

가 돌아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너희가 이와 같이 할 때다. 

이렇게 하라. 꼭 매일 하라.”고 하나님과 성령님이 직접 말씀한 

것이다.

6. 말씀을 들으면 “아멘!” 해야 된다. 아멘을 안 하는 사람은 계속 

안 해버려서 안 한다. 그 버릇을 고쳐야 된다. 옛날 임금들이 얘

기하면 신하들이 절하며 “그러합니다.” 했다. 하늘나라도 하나

님이 말씀하면 천사들이 “그러하옵니다. 옳소이다.” 한다. 그런

데 섭리인들이 “아멘” 하지 않으면 ‘옳지 않다’는 얘기다. 아

멘을 안 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점수가 떨어

진다. 하나님이 쳐다보시니 “아멘!” 하고 자기가 시인해야 한

다. 주는 하나님이 보낸 자로서 정확하게 가르쳐준다.

7.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 그렇지 않으면 시인하



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영광을 받지 않으신다. 감히 누가 말

하는데 아멘 소리를 안 하느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 하는

데 ‘아멘’ 하지 않으면 사탄이 자꾸 채간다. <믿음의 큰 도장>

이 ‘아멘’이다. 자기 땅이 되려면 도장을 쳐야 되듯 ‘아멘’이

라는 도장을 꼭 쳐야 된다.

8. 본인이 <백부장>에 해당되는지 <중풍병자>에 해당되는지 자기 것

을 알아야 된다.

9. <중풍병자>는 뇌에 혈액순환이 막혀 한 쪽이 ‘마비가 된 자’

다. 이처럼 ‘신앙을 100% 못하고 마비된 자들’이 <중풍병자>

들이다. ‘중풍병자가 아닌 자’는 <백부장>이다. <백부장>은 마

비되지 않고 100% 쓰는 사람이고 수족이 멀쩡하고 잘 하는 사람

이다. 하나님이 주로 말미암아 칼날 같이 말씀해 주신다.

10. 항상 성한 사람이 성하지 않은 사람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물에 

빠지지 않은 사람은 물에 빠진 사람을 이끌어낸다.

11. 백부장이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의 믿음에 놀랐지만 결국 그 믿음은 예수님이 

넣어준 것이다.

12. 백부장은 그 주관권에서 근무하니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 

예수님이 하나님만 외치고, 병도 고친다는 소문이 많이 들려온 

것이다. 그리고 제자들이 소문을 넣어준 작용도 있었다. <소문의 

복음>을 받아드린 것이다. 그리고 <인식>이 좋았다. 왜 인식이 

좋은가 하니, 백부장은 그 나라 사람이 아니라 ‘중립국의 사

람’이기 때문이다. 중립적인 입장으로 보니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께도 백부장에 대해 다 보고가 

됐다. 선생도 누가 올 때 미리 사전에 제자들을 통해 다 보고가 



들어온다. 이처럼 예수님이 인식이 좋은 상태에서 보고 말씀을 

하셨다.

13. <나쁘게 보는 인식>과 <좋게 보는 인식> 두 가지가 있다. 예수

님 앞에 따르는 자를 중심한 좋게 보는 자들과 나쁘게 보는 자

들이 있었듯, 지금도 그러한 역사에 있다.

14. 백부장같이 <인식 좋은 믿음>을 가지고 주께 ‘간절히’ 보고하

는 것이다. 보통 보고하면 그냥 “알았다. 편지 받았다.” 하지

만, 간절하게 보고할 것을 간절히 보고하면 “그래, 잘 있냐?” 

하고 얘기 한다.

15. 백부장이 안 되면 <중풍병자>다. 중풍병자는 마비돼서 못 한다. 

지도자도 마비되면 생각이 떠오르지 않고 아예 모른다. 그러니 

다른 사람이 그를 보고해야 된다. 그러면 고쳐준다. 선생은 “너 

왜 이러냐?” 하며 뭐라고 하지 않는다. 의사가 싸우지 않듯 

“잘 왔다. 얼마나 고생했냐. 내가 다 고쳐주니까 걱정 말라.” 

하며 주사 놓고 약 주듯 한다.

16. <복음>은 ‘기쁜 소식’이다. 기쁜 소식을 전해주면서 고쳐준

다. 조은목사도 중풍병자들을 기도해서 고쳤다. 주와 일체 되고 

하늘과 일체, 성령과 일체되면 고치는 것이다. 90세 가까운 사

람들도 선생이 약수 먹이고 기도하면 휠체어를 버리고, 지팡이도 

버리고 간다. 이처럼 백부장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감동 주셔서 가지도 않고 고쳐버린 것이다. 백부장이 “아멘!” 

하지 않았겠느냐. “아멘! 갈 것도 없습니다. 메시아인데 선포만 

하면 그냥 낫습니다.” 하는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칭찬하셨다. 백부장 같은 <속 시원한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된

다.



17. 주일 말씀을 듣고 백부장같이 돼서 “믿습니다.” 한 자가 있다. 

지난 주 토요일 선생에게 한 제자가 어머니와 함께 와서 인사했

다. 그 어머니는 신천지를 7년 다녔는데, 본인이 섭리 말씀을 주

니 헷갈리고 있다고 했다. 그러니 기도 좀 해달라고 해서 15분 

동안 시대 말씀을 가르쳐 주고 “이게 길이다.” 했다.

신천지의 핵심적인 교리는 14만 4천 무리가 구원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14만 4천명만 구원 받으면 되겠느냐. 예수님 이후에 어

마어마한 구원도 받고, 시대의 구원도 받기 위해서 엄청난 사람

이 구원 받아야 한다. 그들은 잘못되게 가르친다고 말씀해주며, 

하나님과 예수님의 심정과 예수님의 심정을 정확하게 전해주었

다. 그리고 말씀을 자꾸 들으라고 했다.

그래서 주일 말씀을 꼭 듣겠다고 했는데 주일 말씀을 듣고서 확 

뒤집어졌다. 백부장 같은 딸로 인해 중풍병자가 나음을 받은 것

이다. 그리고 100% 믿음을 믿게 되었다고 이 믿음 좀 안 변하

게 기도 좀 해 달라고 부탁이 들어왔다.

그와 같이 섭리인들의 환경에서도, 여기서도 일어나고 계속 하고 

있기에 주일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 하신 것이다.

18. 백부장같이 제대로 알고, 인식을 제대로 하고 계속 간절히 얘기

해 주면 고침을 받게 해 준다. 중풍병자가 되었든, 신앙의 중풍

병자가 되었든 그러하다. 중풍병은 ‘일부’가 마비된 것이다. 

뇌에 피가 막혔으니 고침을 받아야 된다. 선생도 산에 가서 기도

하며 고침을 받았다. 그래서 선생은 하나님께 보고하기를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면 고

쳐집니다.” 한다. 선생도 하나님 앞에는 시대의 또 하나의 백부

장 같은 입장이다. 섭리인들도 백부장 같은 입장도 있고, 또 중

풍병자 같은 입장도 있다.

19. 다 보고하지 못 하면 “하나님, 내가 백부장 되어서 보고합니다. 

나는 신앙의 마비자입니다. 중풍병자입니다. 나 좀 고쳐주세요. 



마비돼서 100% 못합니다.” 하며 본인도 기도하고 고침을 받도

록 해야 된다.

20. 지금은 <40일 기도기간>에 들어갔다. 기도하면서 뛰고 간절히 

해야 된다. 백부장이 간절히 예수님께 말한 것이 ‘기도’한 것

이다.

21. 예수님은 간절히 부탁한 백부장의 그 <믿음>을 보셨다. 이처럼 

<섭리인들의 믿음>을 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한다. 중풍병자는 무슨 상황이 있는지 자기 주인이 가서 그렇게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줄 모른다.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은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사람은 모른다. 알아주기 원할 필요도 

없다. 마비된 사람은 아예 생각을 못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는 자>가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는 것들이 꼭 이루어

져야 한다. 우리 자체에 많은 생명들이 고침 받는 기간을 말씀했

으니 그렇게 해야 되고, 민족 세계에 모든 중풍병자를 위해서 우

리는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고 보고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간절한 마음으로 행해주신다.

22. <성경 본문 말씀>을 선포한 것은 ‘그와 같이 된다’는 것이다. 

100% 된다. 100% 하고 있다. 에스더가 기도해서 됐듯 우리들

도 그렇게 하면 된다. 엘리야가 기도해서 이겼다. 모세도, 다니

엘도 됐다.

23. 1년 동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전부 순서 있게 차곡차곡 말씀

하신다. 주일말씀, 새벽말씀들을 보면 탑 쌓듯 전부 차곡차곡 딱

딱 해놓았다. 이런 말씀을 안 들으면 안 된다. 대개 보면 새벽 

예배를 안 듣고, 주일도 잘 안 듣는 사람들이 뭔가 안 된다. 사

업도 집도 자기도 잘 안 된다.



24. 정상이 정상이니라. 정상적으로 할 때 정상적으로 되어 진다.

25. <백부장>이 돼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만한 믿음을 가지고 보

고하면 된다. 어느 정도 돌을 갖다 주면 선생이 좋아서 얼른 쌓

는다. 모두 다 백부장이 되어 할 때 얼얼하게 해야 된다. 중풍병

자는 모르니 그들을 책임지고 해야 한다. 자체로도 하고, 너무 

무거운 돌들은 주로 올려서 하나님께 해결 받는 때가 되어야 된

다.

<아픈 자들을 위한 기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은 “너희가 백부장이니 책임지고 하라. 백

부장은 소문에 의해서 알았지만 너희는 믿고 따르니 부지런히 해야

지, 안 하면 중풍병자, 마비된 자, 생각이 마비된 자, 마음이 마비된 

자다. 부지런히 하라. 새벽에 예배드리지 않는 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자는 마비된 자요, 주일날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마비된 자

요, 그 시간에 못 들으면 다른 시간에 꼭 들어라.” 하나님 말씀했습

니다.

늘 “아멘, 아멘.” 하면서 따르라. 행하라. 백부장 자기가 부리는 하

인이니 고쳐 줘야 하지 않겠냐. 고치고 일을 시켜야 되지 않겠냐. 이

런 온전한 생각들을 가지고 모두 행하는 때다. 하나님이 어명 했어도 

안 하면 큰일 나. 하나님이 주실 축복이 있으니 행하라.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돌리며 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백부장의 믿음, 이만한 믿음을 가지고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열심히 기도도 해주고, 보고하고, 그리고 나로 그들에게 죽음의 진로

에 서 있는 자를 이끌어 내어 하나님께 올리고, 잃은 양을 찾으며 열

심히 하게, 하나님이 주신 뜻을 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사탄에 흑암

에 어둠에 있는 자들을 이끌어 내게 해 주시옵소서. 돕지 않으면 그



들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홀로는 안 돼. 영광을 세세무궁토록 받으

시옵소서. 믿음이 약한 자, 흔들리는 자, 그리고 각종 모두 마비된 

자, 이런 이들을 이끌어 내오니 모두 우리 자체가 건강해지고 신앙도 

건강, 정신도 건강, 생각도 건강, 그리고 육신의 병든 것도 건강하게 

기도합니다. 마비된 것을 모두 하나님께 보고하오니, 모두 주께 보고

하오니 모든 것을 치료하는 광선을 더해주시옵소서. 영광을 세세무궁

토록 받으시옵소서. 감사하면 성부와 성자 성령께 간구하고 기도하옵

나이다. 아멘.


